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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 2026.11.6.(금) 한국일보는 ｢[단독] 미래기금 103조 위탁수익 ‘0원’? 국회 
의결 없이 돈 쓸 길 열어둔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ㅇ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103조여억 원을 민간 투자운용사에 맡기기로 
해놓고, 여기서 나올 운용수익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한 푼도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유자금을 굴리는 정부 기금 중 수조 원대 자금을 
두고 수익을 0원으로 잡은 곳은 미래대응기금이 유일하다”며,

 ㅇ “계획에 없는 수익은 국회 심의·의결 없이 정부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만큼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고, “정부가 맘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쌈짓돈’이 생기는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입장 >

□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특정 연도 수익률 측정의 불확실성, 
수익 발생 시점과 수익 회수 시점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실제 수익 회수 
시점에 기금 수입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ㅇ ’27년 대규모 추가세수 발생으로 여유자금 회수 필요성이 낮은 상황에서, 
지출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27년에는 별도 여유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운용기관에 지속 예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지 않아 ‘쌈짓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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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또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은 최소 국채 이자율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연도별 단기 실현 수익은 시장 여건과 회수 시점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어 사전에 수익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ㅇ 반면, 기금운영비(225억원)는 여유자금 회수와 무관하게 자산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만큼 지출에 반영하였습니다.

 ㅇ 필요시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 계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모든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절차와 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획에 없는 수익은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라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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